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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중소기업과 2차전지 개발 착수
케이디시스텍 EV용 인버터에 에코프로 부품소재 … 헬스케어 협력도

LG는 케이디시스텍과 에코프로 등 중소기업 17곳과 함께 태양전지와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등의 공동 연

구개발에 착수했다.

LG는 12월8일 서울 양재동 서초 R&D 캠퍼스에서 <LG-중소기업 테크페어> 행사를 열고 차세대 기술을

함께 개발할 중소기업 17곳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는 태양전지 5개, 배터리 5개, 헬스케어 3개, 차세대 조명 2개, 그린 홈 분야

2개 등이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LG로부터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받는다.

케이디시스텍은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인버터를 개발하기로 했고 에코프로는 2차전지 부품소재 관련 연구개

발에 나선다.

LG는 우수 중소 협력기업에 2011년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 처음으로 열린 <LG-중소기업 테크페어>는 LG가 8월에 협력기업과 그린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동반성장 전략 과제를 발표한 이후 실천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LG 조준호 사장과 LG기술협의회 의장 백우현 사장,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안승권 사장, LG화학

기술연구원장 유진녕 부사장 등 LG 경영진과 기술담당 임원 및 연구원, 17개 중소기업 대표이사 및 직원 등

1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각사의 기술 현황을 전시했고 LG 계열사 연구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미나를 열고 그린

신사업 분야의 사업 및 기술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조준호 ㈜LG 사장은 “테크페어를 통해 LG와 협력기업이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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